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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직업체험 실시
- 대전지역 보육시설 어린이 26명 초청, 지역사회 사랑나눔 행사 개최
- 키자니아 방문객 대상 체험형 홍보부스 운영 ··· 마약·위조상품 밀수 위험성 알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화) ‘키자니아* 서울’에 대전 보육

시설 어린이 26명을 초청해 직업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들이 세관공무원, 공익변리사, 소방관, 승무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관세청은 2012년부터 ‘키자니아 서울’에 세관공무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청된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시설을 돌아보며 세관공무원, 항공기 승무원, 

소방관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 체험 부스를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직업 체험 행사와 연계하여 키자니아 방문객 대상 

‘마약·위조상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 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 △진짜를 찾아라 게임(위조상품 중 정품을 골라내는 게임), △125 빙고 게임(과녁판에서 밀수

신고 번호에 해당하는 1, 2, 5를 공으로 맞추는 게임) 등

  이번 행사를 함께한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선물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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